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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ument research to restore traditional tea medicine prescriptions

Kim Jong Oh, Kim Nam Il*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tea culture is one of East Asia's traditional drink cultures and its variety, recipe, and 

effects are specifically recorded in East Asian documents. But the variety and applications of 

teas that are different from food and not entirely included in the medicine family has not been 

studied thoroughly yet. This study, through extracting and organizing the variety of teas and their 

recipes, aims to revive the methods of improving health by using ancient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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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茶藥處方은 傳統醫學文獻에 기록된 약처방 중에서

‘○○茶’ 형태의 처방명을 가진 완성도 있는 처방을

지칭한다.1)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데이터베이

스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고의서에서 이러한 형태의

처방이 적지 않게 출현하며, 엄연한 한약 제형 중의

한 가지로써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茶藥處方 연구는 한의학 치료방법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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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복원이라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아
래의 논문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오준호, 안상우,『傳統鍼灸
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한국의사학회지 18권 1호, 
2005

1) 茶藥處方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되는 한약의 여러 
제형 중 하나이다. 고찰 및 결어 ‘1) 茶藥處方의 개념’에 상
세하게 기술하였다. 

화시키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써 가

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필자는 傳統茶藥處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

사하고, 이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임상에서 잊혀진 傳統
茶藥處方을 복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본고는 인터넷 상에 구축된 원문DB를 통해 수행되었

다. DB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茶藥處
方을 찾아내고, 이를 다시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검토

하였으며, 검토 후 추출된 처방들을 기준 항목을 마련

하여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였다. 한 가지의 문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다른

문헌을 통하여 문헌적인 복원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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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의사학회지 18권 1호, 2005)의 정리 기준

* 명칭 * 개요

* 유래 및 근거문헌 * 기본 방식

* 임상응용            * 주의사항

* 분석평가 * 특이사항

* 참고문헌 * 채록자

표1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사 연구의 정리 기준 예시 

그림 1 한의학 지식 정보자원 웹 서비스 검색 결과 화면 예시

Ⅱ. 본론

1. 연구 방법

 1) 조사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茶藥處方
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이 가운데 잘 알려져 있지 않

은 茶藥處方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

를 두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이미 임상에서 자취를

감춘 茶藥處方의 종류와 그 구성, 제법을 알아보고, 궁

극적으로 문헌 중에 나와 있는 한국 傳統茶藥處方을

복원하여 실제 임상에 새로이 적용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2) 조사 문헌 및 기법 채록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차약처방을 수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서를 조사 문헌으로 하였다. 조사의 범위

를 한정하기 위하여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

스”(http://jisik.kiom.re.kr/)2)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서들

가운데, “茶”(다), “茶”(차)3)라는 단어로 내용이 검

색되는 157개의 문헌, 2905건을 일차적인 조사 대상으

로 삼았다. 이외에『東醫寶鑑』을 더 포함 시켰다. 

“茶”(다), “茶”(차)라는 검색어는 차약처방을 가장

광범위하게 추출해 내기 위하여 선택되었으며, “한의

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http://jisik.kiom.re.kr/)에서

“茶”(다), “茶”(차) 두 단어에 대하여 OR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4) 문헌이 전산화될 때 생길 수

있는 오·탈자 등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원문 이미

지”를 활용하여 확인 작업을 병행 하였다. 

이렇게 검색된 차약들 중에서 그 구성과 제법이 복원

가능한 39개의 처방을 일차적으로 선별했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의서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된 모

든 차약을 다시 “승정원일기5) 인터넷 홈페이지

2)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는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
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한의학연구원(사업책임
자 학술정보부장 안상우)의 주관아래 이루어졌다. 이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의학 고문헌 DB구축 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인터넷을 통해 한국 한의학 문
헌의 원문과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3)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는 같은 한자라도 한자 
변환을 하기 전 한글 입력 시의 발음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와 ‘차’를 각각 ‘茶’와 ‘茶’로 변환하여 한
꺼번에 검색하였다. 

4) 이 세 단어 가운데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구절을 찾는 방식
이다.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는 or연산자인 “|”
을 이용하여, “茶|茶”(차|다)를 검색어로 사용하였다. 

5) 국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상세히 담고 있는 ‘승정원일기’는 

(http://sjw.history.go.kr/)”와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민족문화추진

회 홈페이지(http://www.minchu.or.kr/)”에서 검색하여

보충하였다. 

3) 기준항목 선정

선정된 차약처방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한약 처방의 복원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서 선행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 기준문항은 오준

호의 연구6)가 분야는 다르지만 연구 방법과 목적이 매

우 유사하여 최소한만을 변화시켜 복원 작업을 시작하

였다. 

가장 자세한 일차 사료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건강 상태는 
중요한 관심사였으며, 관련된 기록도 풍부하게 실려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6) 오준호, 안상우,『傳統鍼灸技法의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한
국의사학회지 18권 1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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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칭

최초 출현문헌에 기록된 명칭을 기본으로 한

다. 

동일한 처방에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이 있다

면 더 일반적인 명칭을 수록한다.  

② 개요
해당 처방을 간단명료하게 부각하여 기술한

다. 처방의 정의에 해당한다. 

③ 근거문헌

해당차약처방의 명칭이 수록되어 있는 문헌

을“수록문헌”이라하고 수록문헌 가운데 처

방구성과 음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문헌만을 “근거문헌”으로 표기한다. 

④ 기본내용

기법의 기본적인 처방구성(약재의 종류와

양, 수치법), 제법과 음용법, 

그리고 異方 또는 加減方 등의 일반적인 사

항을 기술한다. 

⑤ 임상응용

임상에서 사용할 때에 필요한 효능과 적응

증, 활용예시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도로

설명한다. 

⑥ 주의사항
임상응용상의 금기사항이나 주의점, 예상되

는 부작용이나 경과증상 등을 기술한다. 

⑦ 분석평가

차약처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

여 처방이 가지는 의의나 고안점 등을 명시한

다. 

⑧ 특이사항
위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특이사항에 대

하여 기술한다. 

⑨ 참고문헌
기법 복원에 참고한 논문이나 저술들을 밝힌

다. 

 채록자 기법을 추출하여 정리한 사람을 밝힌다. 

 해당원문 ‘③근거문헌’의 원문을 밝힌다. 

표 2 문헌정리의 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설명
* 해당원문

②『전통과일 음청류의 역사적 고찰과 제조법의 표준화』

(식품과학과 산업 12월호, 2005)의 정리 기준

* 과실차의 유형별 분류(다류, 탕류, 장류, 탕수, 수정과류, 화채

류, 즙)

* name of tea(명칭)

* material(재료)

* standard preparation(표준 조리법)

* source of recipes(근거 문헌)

 4) 기법의 정리와 보완

추출된 처방은 정리와 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차약처

방은 검색된 내용을 기준 항목에 맞추어 정리하고, 의

서 간에 서로 기술이 다른 부분은 더 많은 기록을 기

준으로 삼되 다른 내용도 빼지 않고 기록하였다. 이러

한 차약처방들은 주로 경험방서들에 간단한 주치와 함

께 기록되어 있거나, 종합의서에서 단방 부분에 간단

히 소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성 약재의 종류나 제

법, 응용 방법 등이 의서에 없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처방의 복원과 임상응용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문헌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였다. 

2. 연구결과

 1) 문헌정리의 기준항목과 보완 방법

다음과 같은 문헌정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명칭, 개

요, 근거문헌, 처방구성과 음용법, 임상응용, 주의사항, 

분석평가, 특이사항, 참고문헌, 채록자, 해당원문이 그

것이다. 이 내용들은 ‘임상을 위한 복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항목을 분류

하였으며, 처방의 시간적·공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

기 위하여 의사학적인 연원 또한 고려하였다. 각각의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명칭’의 보완

처방은 이름을 기준으로 채록한 것이므로 명칭은 의

서내에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 하였다. 

* 같은 처방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울 경우

빈용된 명칭을 선택하였다. 

- 파와 녹차를 끓여서 만든차인 ‘葱茶’는 ‘生葱
茶’ 또는 ‘生葱茶淸’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葱茶
가 빈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였다. 이외에 槐葉
茶(槐茶, 順氣槐茶), 桑枝茶(桑茶) 등이 있다.  

⑵ ‘개요’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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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 성격이나 개념을 처방의 구성 약재의 종류와

조합 방법, 적응증 등을 통해 규정하였다. 

* 적응증이 간단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적응증을 통해

규정한다. 

- 蔘橘茶 : 虛人의 氣鬱을 치료하기 위하여 人蔘과

橘皮를 주재료로 한 차처방.

* 적응증이 여러 가지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구

성 약재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 桑枝茶 : 桑枝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방 차처방.

⑶ ‘근거문헌 및 유래’의 보완

⑷ ‘기본내용’의 보완

복원 가능한 처방들은 대부분 처방구성 약재와 제법, 

응용법이 기술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가 빠져 있거나

의서에 따라 수치법과 용량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내

용이 정확하지 않은 처방은 가장 개연성 있는 것을 찾

아 내용을 보충하였다. 

* 처방 구성 : 근거 문헌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대로

따른다. 근거 문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비교하

여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구성을 선택

하였다. 

- 石膏茶의 경우 醫方類聚에 같은 이름을 가진 처방

이 두 가지가 소개된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처방이

鄕藥集成方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처방 구성’

으로 택하고 다른 처방은 ‘異方’에 기록 하였다. 

* 제법과 음용법 : 각각의 약재에 대한 포제법과 제

법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문헌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록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핵심 본초의 포제법을

참고로 보충 하였다. 

- 桑枝茶의 경우 동의보감의 제법을 선택하였는데 동

의보감에는 상지의 포제를 ‘가지를 잘라서볶는다(枝
切炒)’라고만 되어 있는데 炒桑枝의 포제법에 따라

‘약한 불에서 연한 황색이 될 때까지 볶은 후 식힌

다’로 보충하였다.  

* 異方 또는 加減方 : 위의 ‘처방 구성’과 ‘제법

과 음용법’에 선택되지 않은 다른 방법들을 정리 하

였다. 

⑸ ‘임상응용’의 보완

* 수록문헌에 기재된 주치층 : 처방의 효능은 차의

효능에 대한 문헌의 기록이 확실할 경우에는 그대로

옮기고,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심약재의 효능을

미루어 보충하였다. 

* 주치증 : 주치증은 차약처방이 기재된 모든 의서의

내용을 해당병증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日省錄 등의 활용 가능한 모든 DB에서

응용된 예를 찾아 응용된 병증과 함께 사용된 처방을

보충 하였다. 

⑹ ‘주의사항’의 보완

* 주의 사항은 의학문헌에 기록된 내용이 있으면 이

를 취하고, 없을 경우 承政院日記·朝鮮王朝實錄·日
省錄 등의 활용 가능한 모든 DB에서 찾아 보완하였다. 

- 桑枝茶의 경우 승정원일기 DB와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의 弘齋全書DB의 검색내용을 활용 하여 “承
政院日記에는 상지차를 한 번에 과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다른 차와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7)

과 상지차는 下氣를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

하다는 내용8)이 있다. 또한 弘齋全書에는 흉격에 열

(膈熱)에는 유익함이 실로 많지만 흉격에 열이 없는 사

람과 冷痰이 있는 사람은 마시면 안된다하였다.”고

보충하였다.

 2) 복원 대상으로 선정한 처방 현황

먼저 선정된 차약처방이 기록된 의학문헌을 각 처방

의 구성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방구성

기록’이 있는 “근거문헌”과, 단지 이름만 수록된

“수록문헌”으로 나누었다. 일차적으로 근거문헌이

존재하는 39개의 처방을 먼저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근거문헌이 있는 차약처방들은 蔘橘茶, 桑枝茶, 五果
茶, 忍冬茶, 薑茶, 神吉茶, 枳香茶, 吉杏茶, 松茶, 松節
茶, 桂椒茶, 薑橘茶(橘薑茶), 靑皮茶, 梨菁茶, 綠豆茶, 

燈心茶, 草龍膽茶, 蔘茶, 石膏茶, 皁莢芽茶, 酸茶, 三分
茶, 蒼耳茶, 槐葉茶, 桑葉茶, 訶梨勒茶, 烏辛茶, 四味茶, 

五味茶, 梅花茶, 栢茶, 馬通茶, 千里茶, 蔥茶, 羅摩茶, 

石南茶, 葱豉茶, 薄荷茶, 硫黃茶의 39개 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의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근거문헌

이 없는 처방들인 茅根茶, 山査茶, 木通茶, 蘆根茶, 五
加皮茶, 荊芥茶, 五味子茶, 脂麻茶, 香薷茶, 茵蔯茶, 黃
梅茶, 烏梅茶, 紵根茶, 神曲茶, 金銀花茶, 桑白皮茶, 稷
茶, 匏子茶, 竹葉茶, 梔子茶, 麥芽茶, 紅花子茶, 椒茶, 

單蔥白茶, 朮茶, 車前子茶, 麥門冬茶, 棗茶, 胡桃茶, 糯

7) 承政院日記, 숙종 40년 1월 18일 (경신) 頤命曰, 桑枝茶, 一
時過用未安, 與他茶飮■數參的以進, 何如?

8)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 9월 5일 (을사) 大殿, 藥房口傳啓
曰, 前進桑枝茶, 今日乃是劑入日次, 而醫女等皆以爲此乃下氣
之劑, 不合進御於此時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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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약처방의 명칭 근거문헌 및 수록문헌 및 ‘② 개요’ 설명문장

蔘橘茶
『廣濟秘笈』『宜彙』『廣濟華訣』, 

虛人의 氣鬱을 치료하기 위하여 人蔘과 橘皮를 주재료로 한 차처방. 

桑枝茶
『東醫寶鑑』『廣濟秘笈』『宜彙』9)『仁濟志』,『救急單方』『東西醫學要義』

『四醫經驗方』『良方金丹』『醫方合編』10)『舟村新方』『田園必考』

桑枝의 견통을 치료하고 체내의 습을 제거하는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방

차처방. 

五果茶
『東西醫學要義』『保養志』『袖珍經驗神方』『醫方活套』

『醫本』『秘傳萬病通治法』

氣虛한 사람이 外感을 겸하여 생긴 咳嗽와 勞嗽, 특히 노인의 咳嗽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열매로 만들어진 차처방.

忍冬茶
『宜彙』『良方金丹』,『廣濟秘笈』『救急單方』『單方秘要·經驗新編』

『辟疫新方』『鳳城神方』『四醫經驗方』『醫家神方』『醫方合編』

『仁濟志』『增補山林經濟』『兩痘』『田園必考』

다양한 병증을 치료하기위해 忍冬藤의 효능을 극대화시킨 차처방.

松節茶
『舟村新方』,『廣濟華訣』

송절과 오가피를 주재료로 만든 소주로 영조의 각기병치료에 사용되었다. 술이지만 차의 이름을

가진 차처방.

표 3 조사된 차약처방의 종류와 근거문헌 과 수록문헌 및 개요

차약처방의 명칭 근거문헌 및 수록문헌

薑茶
『名方類證醫書大全』『仁濟直指方』『醫方類聚』,『經驗痘方』『及幼方』

『保養志』『本草備要』『本草精華』『本草彙英』『壽世寶訣』『良方金丹』

『醫方撮要』『醫方活套』『宜彙』『仁濟志』『鍼灸集成』『鄕藥集成方』

『經脈氣穴經絡圖』『本草摘要』『附方便覽』『圖解本草』

蔥茶
『救急簡易方諺解』『醫方類聚』『活人心法』『和劑局方』『廣濟秘芨』 『名方類證醫書大全』『丹

谷經驗方抄』『本草精華』『婦人大全良方』

『壽世寶訣』『食醫心鑑』『新集御醫撮要方』『仁濟志』『八陣方』

『鄕藥集成方』『附方便覽』『臨證指南醫案』

米茶, 木綿花茶, 蜜茶, 菊頭茶, 薄荷葱茶, 金銀花忍冬茶, 

茴香茶, 木瓜茶, 胡椒茶의 38개 처방을 가능한 것부터

복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복원된 4가지의 차약처방의 명칭과 근거문헌, 

수록문헌, 정리항목 가운데 ‘② 개요’를 표로 정리

한 내용이다. 

표 4 일차 복원 예정인 차약처방의 근거문헌과 수록문헌

9) 桑枝茶와 桑茶라는 이름이 모두 나온다. 

10) 桑枝茶와 桑茶라는 이름이 모두 나온다. 

11) 順氣槐茶로 나온다. 

12) 槐茶로 나온다. 

13) 茶醋로 나온다. 

14) 橘干茶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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薄荷茶 『醫方類聚』『救急易解方』『婦人大全良方』『壽世寶訣』『醫藥鑑』

『仁濟志』『附方便覽』『和劑局方』

槐葉茶 『醫方類聚』『醫方合編』11)『保養志』12)『食醫心鑑』『四醫經驗方』

蔘茶 『舟村新方』『漢方醫學小兒專科』『醫方合編』『草堂遺訣』 

石膏茶 『醫方類聚』『鄕藥集成方』『痲疹彙編』『川流不息』

醋茶 『附方便覽13)』『醫方類聚』『仁濟志』『鄕藥集成方』

三分茶 『醫方類聚』『儒門事親』『名方類證醫書大全』

燈心茶 『麻疹篇』『醫方合編』『宜彙』

草龍膽茶 『醫方合編』『宜彙』『舟村新方』

綠豆茶 『壽生新鑑』『痲疹彙編』『宜彙』

薑橘茶 『宜彙』『醫方合編14)』

靑皮茶 『宜彙』『醫方合編』

松節茶 『舟村新方』『廣濟華訣』

柏茶 『宜彙』『醫鑑抄集』

訶梨勒茶 『食醫心鑑』『醫方類聚』

蒼耳茶 『醫方類聚』『保養志』

皂莢芽茶 『鄕藥集成方』

槐芽茶 『鄕藥集成方』

桑葉茶 『壽養叢書類輯』

烏辛茶 『鍼灸擇日編集』

四味茶·五味茶 『醫林撮要』

神吉茶 『宜彙』

枳香茶 『宜彙』

吉杏茶 『宜彙』

松茶 『宜彙』

桂椒茶 『宜彙』

梨菁茶 『宜彙』

梅花茶 『醫林撮要』

馬通茶 『及幼方』

千里茶 『醫方合編』

蘿摩茶 『醫方類聚』

石南茶 『醫方類聚』

葱豉茶 『醫方類聚』

硫黃茶 『醫方類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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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名 저자 연도 수록된 차약처방(처방구성이 기재된 처방) 처방수

『食醫心鑑15)』 昝殷 唐 訶梨勒茶, 槐葉茶, 葱茶 3

『和劑局方』 太醫局宋 1080 荊芥茶, 葱茶, 薄荷茶 3

『新集御醫撮要方』 고려시대 薄荷葱茶, 葱茶 2

『儒門事親』 장종정 금1224~1231 三分茶, 蜜茶 2

『婦人大全良方』 陳自明 宋 1237 荊芥茶, 葱茶, 薄荷茶 3

『仁濟直指方』 楊士瀛 송 1264 薑茶 1

『鄕藥集成方』 兪孝通 등 1433 石膏茶, 皂莢芽茶, 槐芽茶, 葱茶, 薑茶, 醋茶, 荊芥茶 7

『醫方類聚16)』 1445
羅摩茶, 石南茶, 蒼耳茶, 槐葉茶, 石膏茶, 蔥豉茶, 薄

荷茶, 訶梨勒茶, 薑茶, 硫黃茶 10

『名方類證醫書大全17)』 熊宗立 명 1446 薑茶, 葱茶, 葱茶, 薄荷茶,荊芥茶 5

『鍼灸擇日編集』 全循義, 金義孫 1447 烏辛茶 1

『救急簡易方諺解』 尹壕 1489 葱茶 1

『救急易解方』 尹弼商 등 1498 薄荷茶, 荊芥茶, 葱茶 3

『醫學十書』 1529 荊芥茶, 葱茶 2

『醫家必用』 孫應奎 明 1541 椒茶 1

『活人心法』 朱權 明1550년대 葱茶 1

『醫林撮要』 楊禮壽 明宗~宣祖 四味茶, 五味茶, 梅花茶, 桑枝茶, 葱茶, 木瓜茶, 五味
子茶, 荊芥茶, 忍冬茶, 薄荷茶, 蜜茶 11

『醫本』 조선중기 五果茶, 金銀花茶, 糯米茶, 紅花子茶 4

『辟疫新方』 許浚 1613 忍冬茶 1

『壽養叢書類輯』 李昌庭 1620 桑葉茶, 五味子茶, 菊頭茶 3

『田園必考18)』

(三意一驗方)
17세기 桑枝茶, 五味茶, 胡椒茶, 忍冬茶 4

『四醫經驗方』 조선중기
桑枝茶, 烏梅茶, 忍冬茶, 朮茶, 香薷茶, 金銀花茶, 槐

葉茶 7

이차 복원 예정인 수록문헌만 존재하는 차약처방의

표는 생략하였다. 

3) 근거문헌별 처방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서에 기재된 차약처방

은 모두 77개이고 의서 내에서 복원이 가능한 처방은

39개, 복원이 어려운 처방이 38개이다. 이 처방들의 수

록문헌은 61개이고, 근거문헌은 28개였다. 

차약처방이 채록된 출전 의서들을 연대별로 나열하고

수록된 처방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연대가 확실하

지 않은 의서들은 수록하고 있는 요법들과 개략적인

시대를 참고로 임의로 차례지었다. 

표 5 차약처방이 채록된 출전 의서와 수록된 차약처방들(시대

순)

15) 이 책은 당나라 잠은의 원작으로 『송사∙예문지(宋史∙藝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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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解本草』 日 下津元知 1685 薑茶 1

『舟村新方』 舟寸 申曼 1687
松節茶, 蔘茶, 苧根茶, 木棉花茶, 麥芽茶, 桑枝茶, 荊

芥茶, 金銀花茶, 草龍膽茶 10

『草堂遺訣』 숙종조 尹東里 추정 蔘茶 1

『丹谷經驗方抄』 李鎭泰 숙종

~영조
蜜茶, 葱茶 2

『八陣方』 葱茶 1

『痲疹彙編19)』 綠豆茶, 單葱白茶, 荊芥茶 3

『醫方合編』 동의보감이후

千里茶, 槐花茶, 草龍膽茶, 金銀花茶, 桑枝茶, 忍冬
茶, 甘菊茶, 靑皮茶, 燈心茶, (生)薑茶, 車前茶, 橘薑茶, 

胡桃茶, 人蔘茶
14

『兩痘20)』 川椒茶, 忍冬茶, 金銀花茶 3

『鳳城神方』 鳳城尹○○ 忍冬茶 1

『增補山林經濟21)』 柳重臨 1767 金銀花忍冬茶, 紅花子茶 2

『麻疹篇』 劉爾太 1786 燈心茶, 金銀花茶, 竹葉茶, 薑茶, 荊芥茶, 稷茶 6

『廣濟秘笈』 李景華 1790
蔘橘茶, 桑枝茶, 忍冬茶, 茅根茶, 山査茶, 蔥白茶, 木

通茶, 金銀花茶, 五加皮茶 9

『仁濟志』 徐有榘 조선시대 헌

종조

桑枝茶, 葱茶, 金銀花茶, 忍冬茶, 薄荷茶, 醋茶, 薑茶, 

脂麻茶, 荊芥茶 10

『保養志22)』(인제지) 徐有榘 五果茶, 蒼耳茶, 槐葉茶, 薑茶 4

『醫家神方』 1836 忍冬茶, 金銀花茶, 2

『附方便覽』 黃度淵 1855 醋茶, 薄荷茶, 葱茶, 葱白茶, 脂麻茶, 薑茶, 椒茶, 7

『壽生新鑑23)』 1865 菉豆茶, 葱白茶 2

『醫方活套』 黃度淵 1869 五果茶, 薑茶 2

『及幼方』 趙廷俊 1869 馬通茶 1

『宜彙』 錦里散人 1871

柏茶, 桑枝茶, 神吉茶, 枳香茶, 吉杏茶, 薑茶, 松茶, 

桂椒茶, 薑橘茶, 靑皮茶, 梨菁茶, 忍冬茶, 蔘橘茶, 忍冬
茶, 山査茶, 香薷茶, 茵蔯茶, 茅根茶, 黃梅茶, 薑茶, 烏
梅茶, 茅根茶, 草龍膽茶, 稷茶, 桑枝茶, 紵根茶, 神曲
茶, 綠豆茶, 金銀花茶, 桑白皮茶, 匏子茶, 烏梅茶, 紅花
子茶, 燈心茶, 木通茶, 竹葉茶, 梔子茶, 山査肉茶, 麥芽
茶

39

志)』에 제목과 함께 2권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없어진 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의서는 다행히 이른 시기에 수입되어 잘 보존되
어 오다가 조선에서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찬할 때 인
용되었다.(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16) 醫方類聚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茶方”만을 검
색하여, 처방 구성이 있는 것만을 실었다. 

17) 중국 명나라의 웅종립(熊宗立)이 지은 후에 1446년에 간행
된 의방서를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것.(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18) 조선 중기 유명했던 이석간(李碩幹), 채득이(蔡得已), 박렴
(朴濂) 세 명의 의사들의 경험방을 후대 사람들이 모야 엮은 
경험방서. 이 책은 표제에 “전원필고(田園必考)”라고 되어 
있으나 내부 표제에는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이라고 되어 
있고 “李碩幹 蔡得已 朴濂” 세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을 필사한 
민간 의서라고 보는 것이 옳다.(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19) 명대(明代) 마지기(馬之騏)가 짓고 적량(翟良)이 편찬한 마
진(痲疹) 전문 의방서(醫方書)인 『진과찬요(疹科纂要)』를 
조선에서 필사하면서 보충하여 저술한 의서.(한의학지식정보
자원, 해제)

20) 『紅痘經驗方』, 『痘瘡經驗方』 및 『辟瘟新方』 등 전염
병에 관한 두 개의 의서와 하나의 처방집을 모아 한데 묶은 
것으로, 紅疫 痘瘡 瘟疫의 질환에 대비하고자 만들어진 전
문 의방서이다.(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21) 조선 1715년(숙종 41)경에 유암(流巖) 홍만선(洪萬選)이 저
술한 4권4책의 『산림경제(山林經濟)』를 1767년에 유중임
(柳重臨)이 16권 12책으로 증보(增補)한 것이다.(한의학지식
정보자원, 해제)

22) 정조대의 학자 서유구(徐有榘)(1764～1845)가 지은 『임원
십육지(林園十六志)』 중 하나의 편명.(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23) 조선 고종2년(1865)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책으로 중
국에서 들어온 『마진방(麻疹方)』과 정약용의 『산방수록
(産方隨錄)』을 함께 묶어 간행한 마진과 부인질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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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鍼灸集成』 廖潤鴻 淸 1874 薑茶 1

『回春方』 1875 薑茶 1

『經脈氣穴經絡圖24)』 1875 薑茶 1

『人夫須知』 조선후기 忍冬茶 1

『川流不息25)』 조선후기 荊芥茶 1

『良方金丹』 조선후기
桑枝茶, 朮茶, 忍冬茶, 木通茶, 烏梅茶, 車前子茶, 麥

門冬茶 7

『濟癃篇』 조선후기 金銀花茶 1

『本草精華』 조선후기 荊芥茶 1

『醫鑑抄集26)』 조선후기 柏茶 1

『廣濟華訣27)』 구한말 蔘橘茶, 松節茶 2

『袖珍經驗神方』 李麟宰 1912 五果茶, 五味子茶 2

『單方秘要·經驗新編』 申海容 1913 忍冬茶, 茅根茶, 蘆根茶, 木通茶, 山査茶 5

『醫藥月報』 平壤醫藥講習會 1915 茴香茶 1

『朝鮮醫學界』 조선의학계사 1918 麥芽茶 1

『救急單方』
公山和順堂 주

인
桑枝茶, 忍冬茶 2

『東西醫學要義』 都鎭羽 1924 五果茶, 桑枝茶, 葱茶 3

『漢方醫學小兒專科』 閔泰潤 1928 蔘茶 1

『壽世寶訣』 李昌雨 1929 葱茶, 薑茶, 薄荷茶, 脂麻茶 5

『兩無神編』 南載喆 1931 脂麻茶 1

『秘傳萬病通治法』 李宗壽 1933 五果茶, 薑茶, 金銀花茶 3

5) 차약처방의 분류

처방들의 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이 처방들

의 특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처방의 약물 구성 개수, 음용방법 등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방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24) 조선 고종12년(1875) 『동인수혈침구도경(銅人腧穴針灸圖
經)』과 『의학입문(醫學入門)』을 바탕으로 경혈이론을 정
리해 놓은 필사본 침구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25)『두진정론(痘疹定論)』과 『마진휘편(麻疹彙編)』을 간추려 
엮은 필사본 의방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해제)

26) 저자 및 저술연대를 알 수 없는 책으로서, 『동의보감(東醫
寶鑑)』의 주요 처방을 선별하여 정리한 의방서.

27) 처방집 형태이면서 간단히 처방을 선택하도록 배려하고 있
고 온보시키는 처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등의 점들로 
미루어볼 때, 이 자료는 구한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
다.

Ⅲ. 결론

원칙대로 한다면 본고는 복원이 마무리된 후에 그 결

과에 관한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연

구자의 능력부족과 작업의 생소함이 초래할 수 있는

복원과정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위한 자구책으로 만들

게 되었다. 일단 지금까지 복원된 일부 차약처방과 본

고를 작성하면서 얻는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우선 전통차약처방을 정리하기위하여 명칭, 개요, 근

거문헌, 기본내용, 임상응용, 주의사항, 분석평가, 특이

사항, 참고문헌, 채록자, 해당원문의 기준 항목을 마련

하였다. 처방들은 『家庭救急方』『廣濟秘笈』『單方
秘要·經驗新編』『名方類證醫書大全』『本草精華』

『婦人大全良方』『袖珍經驗神方』『兩無神編』『宜
彙』『仁濟志』『八陣方』『廣濟華訣』『痲疹彙編』

『醫學十書』『救急簡易方諺解』『麻疹篇』『辟疫新
方』『四醫經驗方』『川流不息』『回春方』『及幼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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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壽世寶訣』『良方金丹』『醫家神方』『醫方合編』

『醫本』『仁濟直指方』『舟村新方』『草堂遺訣』『鍼
灸集成』『漢方醫學小兒專科』『鄕藥集成方』『秘傳萬
病通治法』『朝鮮醫學界』『附方便覽』『兩痘』『儒門
事親』『經驗方』『救急單方』『救急易解方』『東西醫
學要義』『保養志』『鳳城神方』『壽養叢書類輯』『食
醫心鑑』『新集御醫撮要方』『醫家必用』『醫方活套』

『人夫須知』『濟癃篇』『增補山林經濟』『鍼灸擇日編
集』『活人心法』『經脈氣穴經絡圖』『壽生新鑑』『醫
藥月報』『醫林撮要』『圖解本草』『醫鑑抄集』『田園
必考』『和劑局方』『醫方類聚』의 고전 문헌에서 추

출할 수 있었다. 

DB의 검색을 통해 77개의 차약처방 선택하였고, 의학

문헌에서 처방구성과 제법을 찾을 수 있는 39개의 처

방을 일차 복원과제로 설정하고 복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복원이 완료되면 차약처방의 특질을 더 자세하

게 파악하여 정리·분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차약처방들은 한국 한의학 발전

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임상에서도 상

당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 DB를 통한 연

구 방법에 대한 가능성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에서

이를 짧게 정리해 보았다. 

1. 茶藥처방 연구를 시작하며

 1) 茶藥處方의 개념 - 한약의 劑型으써의 차

     약처방

한약에는 湯·飮·煎·丸·丹·膏 등 여러 가지 종류

의 劑型이 있다.『동의보감』에서는 “藥性에는 丸劑
로 쓸 것이 있고, 散劑로 쓸 것이 있다. 물로 달여야

하는 것이 있고, 술에 축여 써야 하는 것이 있으며, 膏
藥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또한 하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탕이나 술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모두 그 약성에 따라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28)고 제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약의 다양한 제형은 약재의 성질과 질병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의 치료 효과가 다

르며, 약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처럼 한약

에서 제형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처방들은 八味地黃丸과 補中益氣湯과 같이 고유의 제

형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름의 끝에 가지고 있다. 

전통한의학문헌 속에는 오히려 현대에 임상에서 이용

28) 동의보감출판사,『대역동의보감』탕액편, 2005.

되는 한약의 제형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처방들

이 존재 한다. 필자는 그 중에서 ‘○○茶’라는 명칭

을 가진 처방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주목하였

다29). 인터넷 承政院日記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 예를

찾아보던 중에 이러한 형태의 처방들이 丸劑나 散劑 
만큼이나 자주 사용되었으며 활용범위도 굉장히 넓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30).

이 차처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서 이러한 차처방을 지칭하는 명칭이 필요하였다. 湯
劑型 처방을 湯藥, 丸劑型 처방을 丸藥이라 부르듯이

茶劑型의 처방을 ‘茶藥’31)으로 부르기로 한다. 

차약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처방의 이름과 음용법만 있고 처방의 구성 약

재와 만드는 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문헌이 많다는 것

이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처방명만 보이는

차약도 적지 않으며 처방내용이 있더라도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연구의 첫 목표를 전통 차약처방의 복원으로

설정하였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茶’라

는 이름을 가진 처방들이 탕제·환제·산제와 같은 독

립된 제형으로 존재했고 다른 제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이에 보고

한다. 

2) 茶藥處方과 鄕藥醫學 - 처방명으로 본 차

    약처방

다음은 복원 대상으로 선정한 78개 차약처방과 동의

보감에서 가장 빈용된 49개 처방의 처방명을 비교한

표이다. 

29) 의서에서 약재를 달여내는 액체 형태의 처방은 ‘○○탕’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탕은 단순히 ‘물에 끓여낸 것’ 이
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갈근탕’은 그 자체로 정해진 고유
한 처방을 지칭한다. 이는 한의학이 오랜 역사 동안 발전하
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수 없이 많은 처방들이 새
로 생겼다가 사라지고 역사의 인정을 받은 처방만이 현재까
지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약처방 역시 마
찬가지이며 의서에 기재된 차들은 임상에서 효능이 검증된 
처방들로 볼 수 있다. 

30)『承政院日記』검색결과 蔘茶가 506건, 蔘橘茶가 408건, 忍
冬茶가 114건이며, 이러한 차처방의 종류를 미루어보건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의학적인 
용도의 약이 아닌 음료로 처방된 예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31) ‘茶藥’은 9세기의 ｢普照禪師塔碑｣(국보 158호 - 장흥 보림
사)에서 최초의 용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김기원(前 차학
회 회장)이 채록한 화개(지리산) 차민요 등에도 등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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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약처방의

처방명

핵심약재의 본초명으로만

이루어진

처방명

蔘橘茶, 桑枝茶, 忍冬茶, 薑茶, 神吉茶, 枳香茶, 吉杏茶, 松茶, 桂椒茶, 薑橘茶, 靑皮茶, 

梨菁茶, 松節茶, 綠豆茶, 燈心茶, 草龍膽茶, 蔘茶, 石膏茶, 皁莢芽茶, 酸茶, 三分茶, 蒼耳茶, 

槐葉茶, 桑葉茶, 訶梨勒茶, 烏辛茶, 梅花茶, 栢茶, 馬通茶, 千里茶, 蔥茶, 羅摩茶, 石南茶32), 

葱豉茶, 薄荷茶, 硫黃茶, 茅根茶, 山査茶, 木通茶, 蘆根茶, 五加皮茶, 荊芥茶, 五味子茶, 脂
麻茶, 香薷茶, 茵蔯茶, 黃梅茶, 烏梅茶, 紵根茶, 神曲茶, 金銀花茶, 桑白皮茶, 稷茶, 匏子茶, 

竹葉茶, 梔子茶, 麥芽茶, 紅花子茶, 椒茶, 單蔥白茶, 朮茶, 車前子茶, 麥門冬茶, 棗茶, 胡桃
茶, 橘薑茶, 糯米茶, 木綿花茶, 蜜茶, 菊頭茶, 薄荷葱茶, 金銀花忍冬茶, 茴香茶, 木瓜茶, 胡
椒茶

구성약재의 수 五果茶, 四味茶, 五味茶

동의보감

빈용49방

의 처방명

효능·적응증 등 이론이

포함된 처방명

加味四七湯, 加味逍遙散, 藿香正氣散, 歸脾湯, 導痰湯, 桃仁承氣湯, 導赤散, 防風通聖散, 

白虎湯, 補中益氣湯, 分心氣飮, 不換金正氣散, 瀉白散, 瀉黃散, 生脈散, 小建中湯, 小柴胡
湯, 小靑龍湯, 蘇合香元, 腎氣丸, 十全大補湯, 凉膈散, 烏藥順氣散, 五積散, 理中湯, 二陳
湯, 益元散, 益胃升陽湯, 人蔘敗毒散, 滋腎丸, 滋陰降火湯, 酒蒸黃連丸, 平胃散, 香蘇散, 黃
連解毒湯

구성약재의 수
加減八味元(丸·湯), 六味地黃元(丸), 八味地黃元(丸), 五苓散, 四君子湯, 四物湯, 九味羌

活湯, 六君子湯
핵심약재의 본초명으로만

이루어진 처방명
芎夏湯, 蔘苓白朮散, 蔘蘇飮, 犀角地黃湯, 升麻葛根湯, 竹葉石膏湯

표 9 차약처방과 동의보감 빈용방의 처방명 비교

東醫寶鑑의 처방은 효능 주치 등의 한의학 이론이 포

함된 처방명이 가장 많고 구성약재 수가 포함된 처방

이 그 다음이다. 그 중에서도 단순히 약재의 수만으로

이름이 지어진 처방은 四物湯이 있을 뿐이다. 핵심약

재의 본초명만으로 이루어진 처방명은 6개로 가장 적

다. 이에 비해 차약처방은 75개의 처방이 핵심약재의

이름만으로 처방명이 정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추상적인 한의학 이론은 물론이고, 적응증과 환부 등

다른 개념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전혀 세련되지 않고 획일적인 명명 방식은

차약처방이 의학이론에 충실하다기 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처방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처방명과 어떤 병에 사용하는지만 안다면 대략적인 처

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차약처방이라는 한약의 형태는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

는 별개로 순수하게 임상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오랜 기

간 동안 만들어 졌다는 추측이 가능하다33). 이와 같은

발전 방식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존재해온 이 땅의 풍

토와 사람, 그리고 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고려시대 이전부터 면면이 이어

져온 한의학의 뿌리34)로 평가 받는 鄕藥醫學35)과의 접

32)『醫方類聚』에 기재된 처방으로 嫩石南芽를 주재료로 하는 
단방 처방이다. 석남은 장미과의 식물이다. 

33) 임상을 통한 경험의 축적을 중시하는 경향은 조선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조선후기에는 경험의학적 전통이 확립되고 민
간 구급의학이 발전하였다. (한국한의학연구소,『한국한의학
사 재정립』, 1995.)

34) 강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박

점을 찾을 수 있다. 강은 그의 연구36)에서 향약의학

을 약을 쉽게 구해서 병을 쉽게 치료한 의학, 주위에

서 구한 약이 더 효과가 좋다는 의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 향약의서들이 새롭게 출간되지

않았지만 그 명맥은 종합의서들이 唐藥과 鄕藥을 구분

한 점과 쉽게 구해서 한두 가지 약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모은 單方을 둔 점, 그리고 이후

조선에서 여러 차례 간행된 救急方이나 經驗方 의서들

을 통해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차약처방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가 주로 사용된

점, 처방이 간단하다는 점, 향약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37), 구급방이나 경험방 의서들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점, 이론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한 점 등에서 향약의학

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더구나 차약처방은 조선시

대 전반에 걸친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있고 실제로도

널리 이용되었으므로 향약의학 발전의 결과물임과 동

시에 그 자체로 향약의학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 증

거이기도 하다. 

사학위논문, 2006. 02.

35) “鄕藥”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고려, 조선 
등)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약재’이며, “鄕藥醫學”은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의학’이다. (강
연석,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6. 02.)

36) 위의 논문

37) 여기에 관해서는 차약처방의 복원 후 구성 약재들에 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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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약처방의 특징 - 처방구성, 제법, 음용법

    으로 본 차약처방

차약처방은 구성약재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다38). 

핵심 약재 하나나 둘로 구성된 처방이 적지 않고, 많

아야 다섯 가지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이와 같은 구

성 약재의 단순성은 기본적인 처방구성의 원리인 君臣
佐使를 철저히 무시하며 전혀 다른 茶藥만의 특징을

만든다. 그 내용은 핵심약재의 수에 따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핵심약재가 한 가지일 경우는 단방처방이거나, 다

른 약재가 있더라도 핵심 약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

한 매우 부수적인 용도이다. 부수적인 약재는 기록에

따라 약재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며 양도 미미한 수준

이다39).

▸핵심약재가 두 가지일 경우는 두 약재가 상대되는

효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蔘橘茶에서 인삼은 補虛하

고 귤피는 瀉實40)하며, 薑茶에서 생강은 陽을 돕고 차

는 陰을 돕는다고하였다. 이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핵심약재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사용하

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41). 

▸핵심약재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핵심약재의 양이

일률적으로 모두 같거나42), 소위 기준을 찾기 어려워

임으로 정한 듯한 느낌을 준다43). 이것은 다른 일반적

인 처방이 군신좌사의 용량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

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수적인 약재는 역시 매

우 양이 적다. 

 둘째, 제법은 준비된 재료를 물에 끓여내어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湯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탕제

와의 차별화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차

약처방의 일관된 성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약재를 가장 간편하게 복용하는 방법이 바로 물에 끓

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차약의 음용법의 특징은 복용 시간이 자유롭다

는 점이다. 즉 예방과 치료를 위해 ‘常服·多服·連
服·長服’하거나, ‘口渴時進’과 같이 증상이 나타

38) 처방구성과 제법이 간단하다는 차약처방의 특징은 그 기록
을 더 귀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간편하
게 만들 수 있는 차약처방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의사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조차 상식으
로 여겨졌을 것이고 주치증 이외의 처방구성과 제법 등을 
의서에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를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39) 桑枝茶, 蔘茶 등

40) 별첨, 桑枝茶의 복원 참고 

41) 승정원일기에 사용된 蔘橘茶는 기본적으로 人蔘과 橘皮로 
구성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가감이 가능하다. 인삼은 1
돈~3돈, 귤피는 5푼~3돈 정도의 용량 변화가 확인 된다. 

42) 桂椒茶, 枳香茶 등, 

43) 五果茶 등

날 때마다 복용하거나, ‘代茶飮之·無時飮之’와 같

이 음료를 마시듯이 아무 때나 마시는 방법이 특히 많

이 제시된다. 일종의 대량요법으로 그 방법이 정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커다

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주의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차약처방의 쉽게 구하고 쉽게 만들어 쉽게

복용하는 용법은 조선시대 민간 의료의 모습을 재구성

하는데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차약의 용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민간에서 주

로 사용된 민간요법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곤란하다. 

차약은 왕과 왕족의 처방기록이 상세히 기록된 승정원

일기에 지속적으로 처방된다. 이러한 경향은『醫方類
聚』와『東醫寶鑑』이 출간되어 금원시대의 화려한 이

론처방들이 일반화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

려『東醫寶鑑』이 저술된 시기인 숙종조에 더 활발하

게 사용되었다. 당시 최고의 의사들도 차약은 어떤 처

방에 뒤처지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차약은 유구한 한의학의 역사와 함께 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처방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용례가 매우 다양하

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차약은 전통의학의 특질을 밝

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할 부분임에 틀림

없다. 

2. 茶藥에 있어 ‘茶’字의 발음

‘茶’字를 ‘다’로 읽을 것인가, ‘차’로 읽을 것

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획일적

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필자는 여기에서 茶藥處
方名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만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현대의 한국어에서 차약처방들은 ‘차’로 불리고 있

다. ‘오미자차’는 사전에 있지만 ‘오미자다’는 발

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약처방의 茶字 발음이 문제

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한자는 음과 훈을 가지고 있는데 ‘茶’

은 訓蒙字會(1527)에 ‘차 다’로 기록되어 있다. 訓이

‘차’이고 音이 ‘다’이다. 이를 보면 ‘차’는 우

리 고유의 말이고, ‘다’는 중국에서 들어온 발음으

로 생각하기 쉽지만 ‘차’와 ‘다’는 모두 중국의

발음에서 유래되었다44). 그러므로 음이 ‘다’이기 때

문에 한자로 쓰여진 茶를 모두 ‘다’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당

44) 진태하,『차의 字形 연원과 音韻 변천』. 최근 차문화계 일
각에서는 우리말인 ‘차’ 사용하기 운동이 있으나 이는 ‘차’
라는 訓이 우리 고유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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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용례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기록들

을 중심으로 그 용례를 찾아보았다. 

제형의 종류가 아닌, 차나무의 잎을 나타내는 茶는

일반적으로 ‘다’가 아닌 ‘차’라 불리운 예는 다음

과 같다. 먼저『동의보감』｢탕액편｣에는 차를 ‘苦茶 
작졀차’라 기록 했다. 이 작절차는 오늘날 우리가 작

설차(雀舌茶)로 사용하는 단어이다. 雀舌茶는 한자어로

중국에서는 11세기 초, 한국에서는 11세기 말에서부터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의 苦茶 기록에서

조선 중기에도 차라는 음료를 ‘차’라 발음 했으며

雀舌茶라는 한자 역시 ‘작설차’로 읽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救急簡易方諺解』(1489년 간행)45)에는

‘熱蔥茶淸’이 ‘파와차와글힌더은믈’, 즉 ‘파(葱)

와 차(茶)를 끓인(淸) 더운(熱) 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竹露茶’, ‘茶母’ 등 한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차’로 발음했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이 더 있

다. 죽로차는 중국에는 용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차이름이며 茶母는 조선시대에 ‘다모’아닌

‘차모’로 불리웠다46).  

제형의 종류로써의 ‘차’에 대한 글은 1819년 간행

된 茶山 선생의『雅言覺非47)』의「茶」조문에서 보인

다. 

차는 겨울에 푸른 나무이다. 陸羽의 茶經에는 첫째로

茶, 檟, 蔎, 茗, 荈 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래 초목의 이름이지 마시는 음료의 이름이 아니다.(周
禮에는 六飮, 六淸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茶字를

湯·丸·膏처럼 마시는 따위로 인식하여 무릇 약물을

하나만 달이는 것은 모두 茶라고 말하며 薑茶, 橘皮茶, 

木瓜茶, 桑枝茶, 松節茶, 五果茶라고 하여 습관적으로

항상 쓰는데 이는 잘못이다. 중국에는 이런 식의 용법

이 없는 것 같다.

위의 글에서 음료의 형태로써의 차(제형으로써의 차)

와 차나무 잎인 차의 발음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薑茶, 橘皮茶, 木瓜茶, 桑枝茶, 松節茶, 

五果茶 등은 모두 ‘차’로 발음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茶’라

는 형태의 茶字는 모두 ‘차’로 발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필자는 茶藥處方은 ‘차약처방’으로, 

薑茶, 葱茶, 五味子茶 등의 처방은 ‘강차, 총차, 오미

45) 『救急簡易方諺解』傷寒時疫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
스, 한국한의학연구원)

46) 김명배,『한국의 茶詩 감상, 20장 조선 사신의 시가』.

47)『雅言覺非』, 卷一, 茶 : “아름다운 말(雅言)” “그른 것을 
깨우침(覺非)”의 뜻의 제목을 가진 이 책은 1819년(순조 
19) 간행되었다. 한국의 俗語 중에서 와전되거나 어원과 用
處가 모호한 것을 고증한 책으로, 당시 한자의 사용에 착오
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저술하였다. 

자차’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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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桑枝茶
2. 개요

풍·습의 사기로 인한 비통, 부종, 창만 등을 치료하

기 위하여 桑枝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만든 단방 차처

방. 

3. 유래 및 근거문헌

*문헌근거 : 許浚『東醫寶鑑, 湯液, 桑根白皮나모불

휘겁질』, 李景華『廣濟祕笈, 卷之二, 雜病』(1790), 錦
里散人『宜彙, 卷之一, 痰飮』(조선시대 고종조), 徐有
榘『仁濟志卷第八 洌上 徐有矩準平 纂男 宇輔 校, 內
外兼因, 臂脅痛, 湯液』

*유래 : 

4. 기본내용

*처방구성 : 봄에 아직 잎이 나지 않은 상지를 구리

칼(銅刀)로 거친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썬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준비 한다.  

*제법과 음용법 : 사기그릇에 넣고 약간 누렇게 될

때까지 볶은 후 상지만을 골라낸다. 상지 1小斤을 물

3升에 넣고 2升이 될 때까지 끓인 후 복용한다. 

*異方 또는 加減方 : 
① 놋쇠칼(鍮刀)로 잘라 보리와 함께 볶은 상지 3냥

을 준비한다.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낸 후 차 대신 마

신다. (廣濟秘笈)

② 상지를 불에 구어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 초한

것을 다시 누렇게 볶는다. 이 상지 1승과 보리 5합을

물 1승에 넣고 보리가 익을 때까지 끓인다. 매일 3~4

회 복용하되 한 달 이상 마시지 않는다. (宜彙)

5. 임상 응용

* 수록문헌에 기재된 주치증

① 治臂痛 - 療臂痛, 療兩臂痛(東醫寶鑑), 臂不能擧(廣
濟秘芨), 肩臂痛(宜彙), 東·肩臂痛(東西醫學要義), 臂脅
痛, 風脅痛(仁濟志)

② 治浮腫 祛濕氣 - 浮腫(醫方合編)48), 水腫(宜彙)49), 

浮腫小兒用(舟村新方), 去濕氣(東醫寶鑑)50), 逐濕 令人
瘦 過肥者 宜久服之(東醫寶鑑), 濕冷部(良方金丹)

③ 治脹滿51) - 下氣消脹(東醫寶鑑), 滿脹(四醫經驗方), 

48) 桑枝茶或桑灰水同小赤豆爛煮作粥入米心小許鹽小許服之

49) 소아에게 상지차가 좋다고 했다. 赤小豆以桑灰水煎服(小兒
用桑枝茶春豆尤好 舟)

50) 又與赤小豆同煮作粥 常食尤佳(동의보감)

51) 상지차를 끓여 그 물로 적소두와 죽을 끓여 복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東·脹滿[鼓脹] 西·腹水(東西醫學要義), 脹滿(醫方合
編), 脹滿(仁濟志)

④ 治食傷飮食不下 - 消食下氣(東醫寶鑑), 飮食不下
(救急單方), 食傷(四醫經驗方), 食傷(醫方合編)

⑤ 治中風 - 治偏風及一切風, 久服則終身不患偏風 又
可豫防風氣(東醫寶鑑) 

⑥ 治積聚 - 背腹腰部의 積聚(양방금단)

⑦ 治消渴 - 療口乾(동의보감)

⑧ 治痰飮 - 痰入骨節(의휘)

⑨ 解毒 - 馬肝毒(의휘)

⑩ 治脚氣 - 脚氣(동의보감)

⑪ 治疤痒 - 疤痒(양방금단) 

* 承政院日記의 처방례

① 煩渴 - +매화차(현종 원년 2월 3일 무자) 

② 夜間熏熱特甚, 且有膈氣 - +구미청심원(숙종 40년

3월 6일 정미)

③ 下部浮氣小腹脹滿有加, 五更熏熱又作 - +우황(숙

종 40년 3월 21일 임술) 

④ 困惱·口淡, 熏熱之氣往來, 瘡處流汁不止 - +우황
양격원(숙종 41년 1월 7일 갑진) 

⑤ 瞳子上白氣 - 以桑枝茶淋洗(숙종 44년 1월 4일 을

축[계축])

⑥ 昏困, 腹部脹滿, 膈間煩悶, 呼吸不平之候 - 桑枝茶
所煮豆湯(숙종 46년 5월 2일 무진) 

⑦ 口渴 - (영조 2년 5월 4일 을미)  

⑧ 脚部麻痺 - 桑枝茶洗之(영조 3년 3월 9일 병신)

 6. 주의 사항

鄕藥集成方에서 桑枝는 “平不冷不熱 可以常服”라

했고, 東醫寶鑑에도 桑枝茶는 久服해도 좋다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누구나 대량으로 장기간 복용해

도 좋은 것은 아니다. 

承政院日記에는 상지차를 한 번에 과용하는 것은 좋

지 않으니 다른 차와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내

용52)과 상지차는 下氣를 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53)이 있다. 또한 弘齋全書에 따르면 흉

격에 열(膈熱)에는 유익함이 실로 많지만 흉격에 熱이

없는 사람과 冷痰이 있는 사람은 마시면 안된다54). 宜

52) 숙종 40년 1월 18일 (경신) 頤命曰, 桑枝茶, 一時過用未安, 
與他茶飮■數參的以進, 何如?

53) 영조 즉위년 9월 5일 (을사) 大殿, 藥房口傳啓曰, 前進桑枝
茶, 今日乃是劑入日次, 而醫女等皆以爲此乃下氣之劑, 不合進
御於此時云。 

54) 弘齋全書는 正祖大王(1752~1800)의 詩文을 奎章閣에서 편
찬하고 간행한 책이다
弘齋全書 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 : 桑枝茶 …… 
但無膈熱者不可喫 况以石英水煎取者耶. 若以黃梅枝(俗所謂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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彙에는 痰入骨節을 치료할 때 상지차를 한달의 한도

내에서 복용하라는 내용도 보인다55). 상지차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지는 현대에는 고혈압 치료에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분명히 상지차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하겠지

만 “○○성분은 ○○질병에 좋다”는 식의 실험정보

만으로 임상에 쓰여서는 곤란하다. 상지차는 한약 처

방이므로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병증에

유효한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7. 분석 평가

桑枝茶는 桑枝 한 가지로만 구성된 단방 처방이다. 

재료가 간단하고 만들기가 쉬워 민간에 널리 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성질이 平하고 맛이 좋

기 때문에 누구나 복용이 가능했으며 효과도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상지차는 “온갖 풍, 

수기와 각기, 폐기가 막혀서 기침하고 상기되는 것을

치료하고 소화를 도우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팔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입이 마른 것을 치료한다”하였

다. 위의 임상응용에 기술된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지차의 주치와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먼저 臂痛, 즉 팔이 아픈 경우가 있다. 팔이 아픈 것

(臂痛), 어깨와 팔이 아픈 것(肩臂痛), 팔을 들지 못하

는 것(臂不能擧), 팔과 옆구리가 아픈 것(臂脅痛) 등 다

양하다. 東醫寶鑑에따르면 견비통의 주원인은 風·

寒·濕의 邪氣와 痰飮이다. 이 중에서 상지차는 풍사, 

습사 또는 풍습의 사기로 인한 견비통을 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풍·습의 사기는 견비통 뿐 아니라 인체

의 모든 관절에 병변을 초래할 수 있는데 모두 상지차

를 응용할 수 있다. 脚氣에 상지차를 쓴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둘째로 부종과 창만의 치료에 자주 사용되었다. 부종

과 창만도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상지차가

주치하는 증상을 가려서 써야 한다. 상지는 폐기의 소

통과 소화를 돕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입이 마른

것을 치료한다 했다. 이에 따라 부종의 경우에 陰水腫
보다는 번갈이 있고 소변이 붉으면서 잘 나가지 않고

변비가 있는 陽水腫에 적합하다. 창만의 경우에는 배

에서 녹녹유성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 水脹, 굶주리거나 많이 먹어 신물이 넘어

薑木)兼用 則頗制凉味 然有冷痰者決不可喫 而有益於膈熱實
多.

55) 宜彙, 卷之一, 痰飮 : 痰入骨節 生桑枝炙去皮細切炒黃一升 
小麥五合 水一升煎至小麥濃熟 每日飮三四次限一月

오고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穀脹, 칠정이 쌍여

뭉치고 기도가 막혀 위에서는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서

는 오르지 못해 몸이 크게 붓고 사지가 마르는 氣脹에

상지차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셋째 소식약으로 사용하거나 식상으로 인한 병을 치

료하는 경우이다. 소화가 되지 않거나 식적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위가 허하기 때문이다. 비기가

허하면 습이 끼기 쉬운데 상지차는 하기시키고 습기를

빼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비기가 허해서 생긴 습담·습

열, 그리고 그로 인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증상은 구갈이다. 承政院日記에

는 桑枝茶의 효능에 대해 祛濕止渴56)을 강조하고 있으

며 구갈, 번갈 등이 있는 경우에 다른 약에 추가로 처

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지차가

풍·습을 치료하는 약 중에서도 風寒·寒濕보다는 風
熱·濕熱을 치료하는데 더 적절한 약인 것을 알 수 있

다. 비통57), 창만, 부종, 식상의 용례를 종합해보아도

熱證에 주로 사용 된다. 

끝으로 상지차는 편풍과 모든 풍을 치료하고 예방한

다했다. 동의보감은 일관되게 중풍은 간풍이 지나치거

나 외풍이 직중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양생을 잘 하지

못해 심화가 폭성하고 신수가 허하여 심화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다. 즉 열이 근본이 되며, 

풍이 있다는 것은 곧 풍열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리고 체질적으로는 주리가 치밀하여 기혈이 막히기 쉬

운 肥人이 습이 담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하

였다. 상지차를 장기간 복용하면 風熱을 제어하고 濕
痰을 제거하여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 

특이사항

동의보감에는 상지차를 단방으로 9회 소개하고 있다. 

본초명이 아니라 차처방명으로 등장한 단방은 桑枝茶
가 유일하다. 이는 상지차가 그만큼 많이 쓰였고 응용

범위도 넓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지차는 다른 차처방들이 독립

적으로 또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었던 것과는 달리 그 자체로 하나의 약재를 이용하

듯 다양하게 쓰였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그것이다. 

① 상지차에 적소두를 넣어 끓인 죽의 형태로 처방되

는 경우가 있다58). 소변을 잘 나오게하고 수종과 창만

56) 현종 2년 3월 24일 (계유)且桑枝茶, 亦宜於祛濕止渴, 與前
入麥門茶, 相間進御宜當云。

57) 본초강목에는 風熱臂痛을 치료하는 약으로 소개되고 있다. 

58) 동의보감, 잡병편, 창만, 단방, 桑枝茶 : 下氣消脹 常服最佳 
○或和赤豆作粥亦良
인제지, 脹滿 : 桑(圖經本草桑枝茶常服 下氣消脹 或和赤小豆
作粥食)
의방합편, 脹滿 : 桑枝茶水煎赤小豆粥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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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는 적소두와 함께 처방되어 주로 濕熱을 제거

하는 경우이다. 

② 두 번째는 상지차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씻어내는

용도로 외용하는 경우이다. 承政院日記에 눈동자 윗부

분에 흰빛(瞳子上白氣)이 돌아 상지차로 씻었다는 내

용59)이 있고, 東醫寶鑑에도 迎風冷淚에 상지를 태운

재를 전탕해서 씻으라60)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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